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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

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

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투자액이 연간 5000만원이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 

힘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연간 평균 투자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매매차익으로 거두

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식투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미투자자 중 이런 왕개미는 상위 1%에 불과하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주식 투자금 5억원을 넘어, 연간 매매차익 5천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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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위한 조세의 기본 원리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게는 자산불평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

202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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